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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will survive

지난 1월1일미국뉴욕타임스퀘어광장에서

는매우 이색적인 새해맞이행사가펼쳐졌다.

예년같으면전세계에서몰려든 100만여명의

인파와화려한볼거리로불야성을이뤘지만올

해는 180도 달랐다. 코로나19로 뉴욕판 제야

의 종 행사인 타임스퀘어 볼드롭 (Times

Square ball drop)이취소된데다초대장을받

은 40여명만이참석한것이다.

하지만 이날 온라인으로 중계된 기념공연은

많은이들에게강렬한인상을주었다. BTS 등

세계적인가수들이참석했던지난해와달리올

해는모두의예상을깨고글로리아게이너(71

Gloria Gaynor)가무대에오른것이다.

칠순의여가수가타임스퀘어에초대된건그

녀의대표곡 Iwill survive (나는살아남을거

야) 덕분이다. 1978년에 발표된 이 곡은 당시

폭발적인인기를 끈 흘러간노래이지만지난

해부터코로나19 팬데믹에지친사람들의마음

을위로하는 힐링송으로수십년만에역주행

한것이다. 비록화려한조명도없고관객들의

우뢰같은박수도없었지만그녀는마스크를쓴

채띄엄띄엄서있는수십명의청중을향해 I

will survive 를외쳤다.

그나마뉴욕의새해맞이는빈필하모닉의신

년음악회에 비하면 행복한(?) 편인 것 같다.

1932년시작된이후 2차세계대전중에도거르

지않는등 80여년의역사를자랑하는음악회

이지만 올해는 단 한명의 관객이 없는 비대면

공연으로열린것이다.세계적인지휘자리카르

도무티(79)도유례없는무대가낯설었는지어

색한 표정을 지으며 텅빈 객석을 향해 가볍게

묵례만한뒤지휘봉을잡았다. 여느때같으면

객석을가득메운관객들이오케스트라단원들

과함께 아름답고푸른도나우의전주에맞춰

신년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연출됐지만 이날은

볼수없었다. 특히신년음악회에선관객대신

단원들이 1인 2역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우렁찬행진곡연주가끝나도관객들의박수가

들리지않자연주를마친단원들이스스로무대

를발로구르며어색한침묵을깨뜨린것이다.

하지만변하지않은건앙코르곡인 라데츠키

행진곡의선율이었다. 비록 경쾌한리듬과박

자에 맞춰 관객들이 함께 박수를 치는 모습은

없었지만코로나19가 하루빨리종식되기를기

원하는빈필하모닉의연주는전세계 랜선관

객들의마음을흔들었다.

2021 신축년이 밝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올 한해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가늠하기 힘들

다. 특히무대가사라진예술가들에겐더욱그

렇다. 그래도희망의끈을놓쳐선안될터. 인

간은파멸할수는있어도패배하지는않는다는

노인과바다의산티아고할아버지처럼, 폭풍

성량으로 I will survive 를불러맨하튼밤의

정적을 깬 노 가수처럼 조금만 더 버티자. 결

국, 이또한지나갈것이므로. I ve got allmy

life to live, and I ve got allmy love to give

(아직살아야할인생이남았고,줘야할사랑이

남았어)/And I ll survive, Iwill survive(난

살아남을거야).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원작소설읽고영화보고이야기나눠요

소설영화동아리 20세기소설영화독본 첫모임이오는 20일오후 7시광주극장영화의집에서열린다.

사진은영화 일포스티노 .

소설영화독본 상반기일정공개

댈러웨이부인 장미의이름 등

20일광주극장서올첫모임

날짜 소설/영화 원작자 영화감독

1월20일 장미의이름 움베르토에코 장자크아노

2월3일 댈러웨이부인 버지니아울프 마를린고리스

2월17일 모테라토칸타빌레 마르그리트뒤라스 피터브룩

3월3일 철도원 아사다지로 후루하타야스오

3월17일 목로주점 에밀졸라 르네클레망

3월31일 피아니스트 블라디슬라브스필만 로만폴란스키

4월7일 1984 조지오웰 마이클래드포드

4월21일 자칼의날 프레드릭포사이스 프레드진네만

5월12일 나는전설이다 리처드매드슨 프란시스로렌스

5월26일
네루다의우편배달부

/일포스티노
안토니오스카르메타 마이클래드포드

6월16일
인생의베일

/페인티드베일
서머싯몸 존커란

6월30일 빵과장미 캐서린패터슨 켄로치

2021년상반기프로그램

버지니아 울프의 댈러웨이 부인 , 조지 오웰의

1984 , 서머싯몸의 인생의베일 ,켄로치의 빵

과장미 등다양한고전소설과영화를함께보고

이야기를나누는시간이마련된다.

영화칼럼니스트조대영이진행하는소설영화동

아리 20세기소설영화독본이2021년상반기프로

그램을 공개했다. 지난 2009년 시작된 20세기소

설영화독본은원작소설을읽은뒤, 2주간격으로

만나 영화를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으로

올해첫일정은 20일오후7시광주극장영화의집

에서시작된다.

첫포문을여는작품은 장미의이름이다.철학

자이자소설가인움베르토에코가쓴소설을장자

크 아노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다. 에코의 장미의

이름은 방대한 지식과 기호학이론을 추리소설로

풀어낸작품으로영화는숀코너리와크리스천슬

레이터를수도사윌리엄과제자아드소로캐스팅해

중세 이탈리아의 한 폐쇄적인 수도원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흥미진진하게연출했다.

버지니아 울프가 쓰고 마를린 고리스가 감독한

댈러웨이부인 (2월3일)도 만날수있다. 작품은

단하루동안의이야기를통해댈러웨이부인의한

평생과런던사람들의일상을소개한다.인물의의

식을따라복잡하게흐르는울프의독특한작법을

살리고자독백을활용한것이특징이다.

아사다지로의단편소설을후루하타야스오감독

이영화로만든 철도원 (3월3일)도다룬다. 철도

원은평생을철로에바쳐온노(老)역장의이야기

다.그는아내가위독하다는소식에도,어린외동딸

의죽음에도아랑곳하지않고역을지킨다.영화는

사라져가는 장인정신의 혼을 서정적으로 담아냈

다.

1877년 출간된 에밀 졸라의 목로주점 (3월17

일)은 파리 하층민들의 비참한 삶과 이 과정에서

몰락해가는 인간성을 고발하는 자연주의 소설이

다. 이를영화로만든 목로주점은 금지된장난 ,

태양은가득히를연출한르네끌레망감독의작품

으로빈곤과퇴폐에찌든파리뒷골목을실감나게

표현했다.

전체주의를비판하는디스토피아소설인조지오

웰의 1984 는 4월7일 다

룬다. 오세아니아의 정치

통제 기구인 당이 허구적

인물인 빅 브라더를 내세

워 텔레스크린을 통해 모

든사람의생활과사회전

체를 통제하는 내용을 마

이클래드포드가영화화한

1984 도만날수있다.

20세기가장위대한시

인으로 알려진 파블로 네

루다를 만나보는 시간도

갖는다. 안토니오 스카르

메타의소설 네루다의우

편배달부 (5월26일)는파

블로 네루다와 젊은 우편

배달부의 만남을 그린 작

품이며, 이를영화로만든

일포스티노도만날수있다.

상반기프로그램의마지막은 빵과장미 (6월30

일)로마무리한다. 1912년미국매사추세츠주로

렌스에서일어난역사적인파업을배경으로한캐

서린패터슨의 빵과장미와이를영화로만든켄

로치의작품을함께보고이야기를나눈다.이밖에

모테라토 칸타빌레 , 피아니스트 , 자칼의 날 ,

나는 전설이다 등도 다룬다. 문의 010-4660-

5792.

/전은재기자ej6621@kwangju.co.kr

국악문화학교 어린이국악교실수강생모집

빛고을국악전수관 29일까지

빛고을국악전수관(광주시서구금호동)이 지

역 주민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제73기 국악문

화학교및방과후어린이국악교실수강생을모집

한다.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3일까지 3개월과정으

로진행되는국악문화학교는민요, 판소리, 가야

금,대금, 가야금병창,장고, 고법, 해금, 정가등

9개강좌를초ㆍ중급반으로나누어운영한다.초

등학생을 위한 방과후 어린이강좌로는 가야금,

해금 2개강좌가마련된다.

수강을원하는주민및어린이는오는 29일까

지빛고을국악전수관에방문또는전화신청하면

되며,각과정별 20명내외로선착순모집한다.

수강료는 3개월에 5만원이며 기타 자세한 사

항은서구빛고을국악전수관(062-350-4557)으

로문의하면된다.

한편,빛고을국악전수관은국악전용공연장으

로 국악전수실과 국악박물관 등을 갖추고 있으

며, 주민들과어린이들을대상으로운영하는국

악문화학교는 지금까지 2만1000여명의 수강생

을배출하는등국악의저변확대와대중화에기

여하고있다.

/전은재기자ej6621@kwangju.co.kr

해남 백련재문학의집 입주작가 3명모집

다음달 8일까지접수

해남 백련재문학의집에서 2021 3기입주작가

를오는 2월 8일까지모집한다.

입주기간은오는 3월 9일부터7월31일까지이

며입주인원은3명이다.모집분야는시(시조),소

설,수필,희곡,아동및청소년, 번역, 평론이며기

성작가와예비작가로구분한다.

기성작가는신춘문예나문학전문지등등단한지

3년이상, 10년이내작품집발간실적이있는문인

이면된다.예비작가는작품계획서를제출할수있

으며등단작가또는지도교수의추천서를제출해야

한다.

선정된입주작가는1개월당15일이상거주해야

하며 신청서 집필계획에 따라 성실한 창작활동을

해야한다.아울러월 1회결과물(주제자율)은땅

끝순례문학관및백련재계간소식지에게재된다.

이번에선정된입주작가는작가소개및홍보영

상 콘텐츠 제작이 지원된다. 희망자는 홈페이지

(http://gosan.haenam.go.kr)에서입주작가지

원신청서를다운받아담당자이메일(lee181020@

korea.kr)로신청서를제출해야한다.문의 061-

530-5132.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